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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반기에 `문화재단문화재단문화재단문화재단' 설립설립설립설립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사업을 펼치기 위해 
하반기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민간에 넘
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가칭)부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5월까지 시의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에 세부 계획을 세운 뒤 조례 및 
정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단법인 형태로 문화재단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시 예산에서 출연해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단의 조직은 부산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기로 했으며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의 인력은 사무처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의 운영경비는 연간 3억원을 예정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연간 50여억원의 지원금 심사와 집행을 비롯해 공연
과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lyh9502@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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